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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감정표현 및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한다. Mehrabian(1971)은 

메시지의 전체 영향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7%로 

그 영향이 가장 미비하고 음성(목소리의 톤, 음색, 

억양 등)이 38%, 얼굴표정이 55%를 차지한다고 했다. 

Ekman 을 비롯한 Tomkins(1962, 1963), 

Izard(1972)는 얼굴표정이 정서를 구별 짓는 가장 

근본적인 신체 변화 지표라 하였다. 이 후 Ekman 과 

Friesen(1978,1982)은 얼굴표정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을 연구, 얼굴의 근육을 세분화하여 측정함으로써 

표정을 구분해내는 얼굴 움직임 해독법 (FACS, Facial 

Acton Coding System)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감성들은 지속시간이 매우 짧으며 

표정의 변화가 매우 미세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트레스 감성을 유발하는 검증된 

자극사진을 반복하여 제시 함으로써 얼굴 표정근의 

미세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굴표정근의 미세움직임과 스트레스 반응의 상관성을 

분석하였고 스트레스에 대한 감성평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연구방법  

2.1. 감성에 따른 측정 표정근의 변화 

얼굴근육은 일반적으로 뼈에서 시작하여 얼굴의 피부에 

부착되어 피부 밑 조직에 위치한다. 얼굴신경의 

지배하에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짓는 역할을 하며 크게 

입, 코, 눈, 이마 그리고 넓은 목근(광경근)의 5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목근을 제외한 

나머지 네 영역의 대표 근육을 선택하였다. 그림 1 과 

같이 선택된 근육 다발의 시작과 끝 지점에 초록색 

마커(Marker)를 부착하여 레퍼런스(Reference) 대비 

근육 다발의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이는 긴장상태에서의 

근육의 반사적 수축반응의 개념을 이용한 것 이다. 표 

1 은 그림 1 에 표시된 구간별 근육 명과 그에 따른 

작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구간별 근육 명과 작용 

구간 근육 명 작용 

1 전두근, 이마힘살 눈썹을 올려 이마에 

주름을 만듦 

추미근, 눈썹주름근 눈썹을 아래로 잡아당겨 

눈 사이에 세로주름을 

만듦 

2, 3 상순비억거근, 

윗입술콧망울울림근 

윗입술을 들어올림 

4, 5 협골근, 광대근 입 꼬리와 입을 들어올림

6, 7 구륜근, 입둘레근 입술을 앞으로 내밀거나 

모음 

협근, 볼근 뺨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입안의 공기를 

빠지게 함 

 

 

 

 

 

 

 

 

 

그림 1. 측정 표정근의 구간화 

 

2.2. 실험 

2.2.1. 자극선정  

스트레스 감성을 유발시키기 위한 적합한 자극을 

찾기 위해 먼저 스트레스와 중립감정을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각각 50 개씩, 총 100 개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진들은 주관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전설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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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각각 10 개씩, 총 20 개로 좁혀졌으며, 피실험자 

30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10 점 척도로 받아 

요인분석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각각 4 개의 스트레스, 

중립 사진을 선정하였다.  

 

2.2.2. 실험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반응과 얼굴 표정근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 

사진을 피실험자 4 명(24.5 ±0.58)에게 반복하여 

보여주었다. 레퍼런스 30 초, 스트레스 자극 30 초의 

순서로 10 회 반복하였으며, 피실험자의 반응은 웹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었다. 이진화, 모폴로지 연산을 

이용하여 원 영상으로부터 14 개의 마커를 추출하였고,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공식을 

활용하여 마커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7 구간의 거리를 

구하였다. 레퍼런스 시간 동안의 모든 거리 데이터의 

평균 변화량을 계산하였고, 스트레스 자극 시간 동안의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스트레스 반응 시 표정근이 

수축하고 떨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상태 대비 

표정근의 변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판별하였다. 총 10 번의 반복 중 6 번 

이상의 스트레스 패턴을 보인 구간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하여 유의 구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림 2. 시스템 프로세스 

 

3. 결과  

4 명의 피실험자 모두 첫 번째 스트레스 자극에서 

특정 표정근의 수축이 일어나는 Activation 패턴을 

보였으며 다음에 이어 나오는 레퍼런스 구간에서는 

수축되었던 표정근이 상대적으로 점차 이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 자극 시 Activation 되는 

표정근 구간은 피실험자 1 은 4, 6 번구간, 피실험자 

2 는 4 번구간, 피실험자 3 은 1 번구간, 피실험자 4 는 

6 번구간으로 도출되었으며,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얼굴근육의 위치에 차이가 있었다. 

반복실험의 결과, 첫 번째 스트레스 자극과 레퍼런스 

상태의 반응은 수축과 이완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으나 

두 번째 스트레스 자극부터는 그 반응이 반대로 

나오거나 얼굴근육의 레퍼런스 대비 변화량이 감소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얼굴 표정근의 미세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입, 코, 눈 

주변의 표정근의 위치와 기능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얼굴 표정근을 개인별로 분석,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 실험 결과로 얻어진 1, 4, 6  

반응 구간은 순서대로 전두근/추미근/눈썹주름근, 협골 

근/광대근, 구륜근/입둘레근 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Ekman 과 Friesen(1978)의 FACS 를 들 수 있다. 

FACS 에서 공포 감성을 표현한 AU(action unit)는 1, 

2, 4, 5, 20, 26 번이다. AU 1,2,4 번은 전두근/비근근 

/눈둘레근, 5 번은 추미근, 20 번은 구륜근/입둘레근/ 

광경근을 가리킨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센서로부터 자유로운 얼굴 영상인식의 방법으로 보안, 

의료, 상품평가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 시스템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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